
코로나19와 구별이 어려운 호흡기 질환(감기, 독감) 조심!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은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나 독감 증상은 코로나19 임상증상과 구별하기 어려워 등교중지하고 진단검사 받아야 하니 더욱 조심
해야겠습니다.
 .

-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마스크 바르게 쓰기
- 비누로 30초간 손 씻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시기 10~11월)

- 물을 자주 마시고 목 따뜻하게 하기             -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에도 등교하려면?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질환명) 모두 학교로 제출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대응법
 
  감기 증상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은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은 주로 초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니, 가정에서 해당 증상이 있다

면 등교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증상 시 관리수칙>
★ 가정에서 :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교에서 : 보호자에게 연락(인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함

  ※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11월 11일은 눈의 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

습니다. 나빠진 시력은 되돌릴 수 없으니 눈 건강을 위해 틈틈이 눈에 휴식할 시간을 줍시다.

   

▶ 눈 건강 관리법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 20분마다 20초씩 휴식하기

 - 스마트폰은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하기 

 - 취침 시 반드시 전등 끄기

 - 잠을 충분히 자기(밤 12시 이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

 - 가능한 손으로 눈 만지지 말기 

 - 1년에 한번씩 안과 검진 받기

“ 꿈·사랑·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11월의 보건소식 2021-보건29호

 춘포초등학교  교장실 842-8213.  교무실 842-8211.  행정실 842-8212,  FAX 842-3448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상 성적 괴롭힘입니다.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어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나자고 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1366)

교실 창문을 열어요.
  

 혹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문을 닫아놓으면 실내공기가 나빠집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산소는 더 부족하고, 두꺼운 옷의 먼지와 오염물질이 쌓여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건강을 위하여 쉬는 시간에는 교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세요.

청소년 흡연은 건강에 빨간 신호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키와 체중이 늘면서 아직 성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담배는 어른이 되어 시작한 담배보다 우리 몸에 더 큰 해를 줍니다. 

◇ 담배를 안 피우는 친구들보다 10년 일찍 죽고 더 빨리 늙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됩니다.
◇ 각종 암의 발생률이 3배나 높습니다.          
◇ 폐암의 발생률은 18배 높습니다.
◇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3배 높습니다.              
◇ 여러 가지 폐질환에 걸리며 등산도 못하고 달리기, 수영도 못합니다.
◇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인병(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걸려 자주 병원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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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포 초 등 학 교 장


